
제출하는데 그것이 좋이 책 한
권은 될 분량이다. 거기에는
일본의 현지 정세와 동향에서
부터 그 개괄적인 역사와 지리
및 풍습 등에 관한 상세하고도
광범한 정보가 망라되어 있는
데 이것이 필시 이 사행에서
제술관 역할을 한 국헌공의 소
작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국헌공의 문학을 연구
하는 학자들은 이 문견잡록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같다.
이때의 일본 통신사행에서

국헌공을 제술관으로 발탁한
것은 그 부사副使 동명東溟 김
세렴金世濂이었던 것으로 보인
다. 김세렴의 당시 관직은 통
정대부通政大夫로서 행직行職
홍문관응교弘文館應敎에 지제
교知製敎ㆍ경연시강관經筵侍
講官ㆍ춘추관편수관春秋館編
修官ㆍ세자시강원보덕世子侍
講院輔德을 겸대하고 있었다.
일본사행을 하고 돌아온 1 6 3 7
년 정축의 1 0월 하순에‘막하
幕下 권칙權�’이라는 자서自
署로 국헌공이 김세렴의 저서

‘해사록海�錄’에 쓴 후서‘경
제사상록후敬題�上錄後 : 공
경하여 사상록 뒤에 씀’에서
다음과 같이 술하고 있기 때문
이다.

왕년불녕 종동명공사일역往
年不Л從東溟公使日域. 공이문
장덕망 대위왜노소경복득기척
자편언자 불시약곤박지진장公
以文章德望大爲倭奴所敬服得
其隻字片言者不영若崑璞之珍
藏. 불녕간역화이창지 견고핍
강락 율근성당 절구즉최득장왕
지체 이성운역유노위어태백용
표자 차기오동수백년래소미유
야不Л間亦和而唱之見古逼康樂
律近盛唐絶句則最得張王之體
而聲韻亦有魯衛於太白龍標者
此其吾東數百年來所未有也. 불
녕시이천견 어급어공 즉공필요
수이지지 금견택로지비평즉태
여불녕소어공자상부 공지문장
고무양언 불녕지일득 우하행야
不Л時以淺見語及於公則公必搖
手而止之今見澤老之批評則殆
與不Л所語公者相符公之文章固
無讓焉不Л之一得又何幸也. 태
사공왈 여항지사 비부청운지사
오능시어후세재 금이불녕지졸
작 이역유재어기간 즉부기지행
불녕실유지太史公曰閭巷之士
非附靑雲之士烏能施於後世哉
今以不Л之拙作而亦有載於其間
則附驥之幸不Л實有之.
지난해에 불녕不Л이 동명공

東溟公의 일본지역 사행을 따
라갔다. 공은 문장과 덕망으로
왜노倭奴가 크게 경복하는 바
되어서는 공의 한 조각 말이나
글자 하나라도 얻게 되면 이를
곤륜산崑崙山 언덕의 박옥璞玉
과 같이 보배로이 간직할뿐만
이 아니었다. 불녕도 간혹 화
답하고 또한 선창先唱하였는데
살펴보면 고시古詩는 사강락謝
康樂(중국 남송南宋의 명시인

강락공康樂公 사영운謝靈雲)의
것에 핍적하고 율시律詩는 성
당盛唐(율시가 꽃피었던 당나
라 때)에 근접하며 절구絶句는
아주 장적張籍(당나라 때 고체
시와 악부樂府에 능했던 시인)
과 왕건王建(악부에 능해 장적
과 쌍벽을 이뤘던 당나라 시
인)의 체를 얻었으며 성운聲韻
은 또한 이태백李太白과 왕용
표王龍標(용표위龍標尉를지낸
당의 저명시인 왕창령王昌齡)
와 백중을 이루는 것이 있으니
이는 실로 우리 동방 수백년래
에 없던 바인 것이다. 불녕이
때로 얕은 소견으로 하는 소리
가 공에게 미치면 공이 반드시
손을 흔들어 제지시켰는데 지
금 택로澤老(택당澤堂 이식李
植)의 비평을 보니 거의가 불
녕이 공에게 말했던 바와 더불
어 서로 부합되니 공의 문장은
양보할 것이 없는 바이거니와
불녕의 말이 하나 맞은 것 또
한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태
사공太史公(한漢나라사기史記
의 저자 사마천司馬遷)이 말하
기를‘여항閭巷의선비가 청운
靑雲의 선비에 붙어가지 않으
면 어찌 후세에 베풀어질 수가
있겠는가’하였는데 지금 불녕
의 졸작이 또한 그 사이에 실
려 있으니 천리마에 붙어 날아
가는 행운을 불녕이 실로 향유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짧은 명문이 공의 문장을
가늠케 하거니와 이로써 공이
김세렴과 예사로운 사이가 아
니었음을 확인케 한다. 김세렴
은 1 5 9 3년에 나서 국헌공보다
6년 연상이며 가문간 세의世誼
가 있는 허균許筠의 생당질甥
堂姪이므로 서로 알만한 집안
출신이었다. 22세에 생진양시
生進兩試를 하고 2 4세에 증광
문과에 장원하여 옥당玉堂에
지제교知製敎를 겸대하였으나
인목대비의 폐모론廢母論을주
장하는 세력을 탄핵하다가 유
배되었다. 인조반정후 청환에
복직되어 집의執義로 있을 때
공신 이귀李貴를 논박하다가
또 외직으로 좌천되었다. 일본
에 다녀와 황해도관찰사ㆍ부제
학ㆍ대사헌ㆍ도승지ㆍ호조판
서를 역임하고 만년에 경서연
구에 전념하며 아름다운 문장
으로 명시문을 남겼다. 문강文
康의 시호를 받고 동명집東溟
集ㆍ해사록海�錄 등을 남겼
다. 이러한 김세렴의 지우知遇
가 있었으니 국헌공의 인품에
또한 짐작이 가는 바 있을 것
이다. 김세렴의 동명집에는 두
편의 국헌공에 관한 시가 있어
각별한 교제가 있었음을 엿보
게 한다.

송권칙자경종군送權�子敬從
軍 : 종군하는 권칙 자경을
보내며
임별권준주臨別勸樽酒 : 작
별에 임해 동잇술 권하며
송군요해두送君遼海頭 : 그
대를 요동의 바닷머리로 보

내는데
계문일천리☯門一千里 : 계
주의 관문은 머나먼 천리길
추색영인수秋色令人愁 : 가
을빛이 사람을 시름겹게 하
네

이 시는 국헌공이 종군할 때
멀리 떠나보내며 읊은 것이다.
국헌공은 두번 종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번은 오도원수
五道元帥 강홍립姜弘立이 1만3
천군을 거느리고 명나라와 연
합해 후금後金을 치러 만주滿
洲에 원정한 광해군 10년,
1 6 1 8년 1 0월이고 한번은 병자
호란이 나던 인조 1 4년, 1636
년에 의주부윤義州府尹으로나
가는 임경업林慶業의종사관從
事官이 되어 종군한 셈이 된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임경업
이 의주부윤으로서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올 청군淸軍을 굳
게 지켜 막는 것이니 만주 요
동땅의 바닷머리인 요해두遼海
頭나 북경北京에 인접한 계문
☯門에 갈 일이 없었다. 계문
은 계주☯州의 관문으로서 현

재 천진天津의 계현☯縣을 가
리키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
고 계구☯丘의 다른 이름으로
북경성 서쪽 덕승문德勝門 밖
에 있던 지명이니 의주부윤의
임무와 관계가 없는 곳이다.
따라서 이 시는 국헌공이 2 0세
로 강홍립의 원정군을 따라 떠
날 때 지은 것이 된다. 그러면
국헌공은 소시부터, 물론 서얼
로서 허통이 안된 신분으로서
김동명과 교의交誼를 맺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헌공의 그
뛰어난 문재文才 때문이었을
것이고 2 0세의 약관으로 강홍
립의 원정군에 뽑혀 종군하게
된 것도 문재 때문이었을 것으
로 보인다. 10세에 지은 시가
기아에 오를만큼 문장에 천재
인 공으로서 그 문명이 약관에
세상을 울렸음을 알기 어렵지
않다. 다음 한 편은 국헌공이
가난하여 집을 판 것을 위로하
는 내용이다.

문권칙자경이가빈매택작시
이위聞權�子敬以家貧賣宅作
詩以慰 : 권칙 자경이 가난

하여 집을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시를 지어 위로하다
주로감작일훈훈酒긋堪作一�
� : 주막에서는 한 차례 거
나히 취하게 하는데
매택금다유마문賣宅金多有
馬文 : 집을 팔아 돈이 많고
사마천司馬遷의문장 있네
시향주문간구제試向朱門看
舊第 : 시험삼아 좋은 저택
을 향하며 옛집을 볼 때
幾家長屬藿將軍 : 몇집이나
길이 곽거병藿去病의 것이
될 것인가

이 시 또한 공이 직을 얻지
못하고 어려웠던 시기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우한
처지이지만 그 문장은 한무제
漢武帝 때의 사마천에, 그 성
취의 예측은 같은 한무제 때
2 4세에 요절하기 전 여섯 차례
나 흉노匈奴를 쳐 관거후冠車
侯가 되어 악부樂府의 곽장군
가(26)將軍歌를 지은 곽거병에
비유하였으니 아마도 국헌공이
문무를 겸전해 밝았던 것이 아
닌가도 생각된다.

52 0 0 8년 8월 1일 금요일 제116호

4면에서 계속

중국 하북성河北省 진황도
시秦皇島市에 거주하는 사업
가 권영호權寧浩씨가 본국에
있는 안동권씨성인에게 다음
과 같이 간곡한 공개서한을
보내왔다. 이를 숙독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뜻이 있는 독자
제현의 많은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 ─── 편집자

我是安東權氏的後代
°

我的
父母四十年代初, 從韓國徒步
到中國

°
我在中國成長

°
學校

畢業以後, 在市醫院從事醫生
工作, 後來到政府部門從事行
政工作

°
中國改革開放, 下海

經商, 經營企業
°

河北省秦皇
島市權氏服裝工廠

°
遼寧省錦

州市合作電子�接工廠
°

今年
來到河南洛陽市與朋友合作經
營韓國産品娛樂項目和其�貿
易
°

有幸的是中國權氏家族,
在洛陽市郊區, 集聚在一個村
莊有5 0 0 0多人口, 在外工作有
2 0 0 0多人口

°
這裏有家譜、有祠

堂
°

文化底蘊�深, 家族傳統
風氣�濃

°
我多次接觸了解,

非常友好
°

在我的交流勾通後,
中國權氏家族非常願意與韓國
權氏家族進行文化交流, 建立
友好關系

°
因此提高雙方權氏

家族的威望和旺盛
°

我認爲世界上モ有韓國和中
國而有權氏姓族, 雖然國界不
同, 但是姓氏一樣, 一個權字

°
這是有意義的歷史, 應該珍惜

°
河南省洛陽市是中原之中,

上下五千年中國歷史就從這裏
開始, 是十三朝古都

°
歷史古

迹和旅游風景, 擧世聞明
°

熱烈歡迎交流, 觀光
°

我本人爲兩國權氏家族友誼
長存, 願意效勞

°
致此!

權寧浩 敬上
河北省秦皇島市開發區太行
山路湘江道芮辰樓
電話 : 0 8 6 - 0 3 3 5 - 8 0 7 7 7 7 8
手機 : 1 3 9 0 3 3 5 4 6 1 8

2 0 0 8年 6月 3 0日

貴下 :
爲了與韓國權氏宗社交流,

我特意整理部分材料
°

現在モ
把題目說明륙譯出來

°
詳細內

容�多, 有些詞語不易륙譯, 需
要組織人力和經費

°
目前, 我

個人心有餘而力不足
°

將來如
何再商討

°
貴方或團隊或學者及個人有

興趣, 共探討, 望聯系
°

河北省秦皇島市開發區權氏
服裝有限公司

權寧浩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안동권씨의 후대

입니다. 저의 부모는 4 0년도
초기 한국에서 도보로 중국으
로 왔고, 저는 중국에서 자랐
고 중국학교에서 필업한 후
시병원에서 의사직을 맡아 하
였습니다. 중국이 개혁개방한
후 상업에 종사하였고 후에는
기업을 경영합니다. 경영한
기업으로는 하북성 전황도시
권씨복장공장, 요녕성 금주시
합작 전자용접공장, 그리고
금년에는 하남성 낙양시에서
친구와 합작하여 한국산품오

락성 항목과 기타무역을 경영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행운
스럽게 낙양시 교외의 한 마
을에 중국권씨가족 5 0 0 0여명
이 있고 외지에서 사업하는
가족이 2 0 0 0여명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족보와 사당이 있고 우리 문
화와 가족전통 기풍이 매우
깊습니다. 제가 몇번 접촉하
고 요해한 데 의하면 매우 우
호적입니다. 제가 교류하고
접촉한 후 이들은 한국권씨가
족과 문화교류하는 것을 매우
기대합니다. 이로써 쌍방권씨
가족의 위망이 왕성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 생각은 세계 중에 오직

한국과 중국에만이 권씨성씨
가 있습니다. 사는 국가는 다
르지만 성씨는 하나 권씨입니
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역사
이고 소중히 해야할 역사입니
다.
하남성 낙양시는 중국 5천

년 역사의 시작이고 1 3세대의
수도성이었습니다. 역사의 고
적과 유람경치가 세계에서도
이름있습니다.
와서 유람하고 교류하기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저 본인도 두 국가의 권씨

가족의 문화와 우의가 영원하
기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상서
하북성 진황도시 개발구 태
행산로 상강거리 예진청사
전 화 : 0 8 6 - 0 3 3 5 - 8 0 7 7 7 7 8
핸드폰 : 1 3 9 0 3 3 5 4 6 1 8

고국故國의 안동권씨에게 고함


